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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4.(수) 08:00 배포 2024. 4. 23.(화) 18:00

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전문 예술인력 양성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기대

- 4. 24. 유인촌 장관, 한예종 연극원을 찾아 30주년 성과 축하, 기념공연 
<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 관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4월 24일(수), 한국예술종합

학교(총장 김대진, 이하 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문화예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어 기념

공연 ‘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을 관람한다.

  ‘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연출 남긍호 연극원 교수)은 원작 ‘프랑켄슈타인’에 

코미디를 더해 패러디한 작품으로 공간과 관객의 위치 변화를 통해 각 주인공 

관점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한예종 졸업생인 배우 최재림, 송상은 씨가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

  * 무대1(프랑켄슈타인 관점) ↔ 무대2(괴물의 관점) 동시 전개 후, 중간 휴식시간

(인터미션)에 무대별 관객 상호 이동

  1994년에 설립된 한예종 연극원은 연기, 연출, 극작, 무대미술 등 연극

예술 각 분야에서 연기상, 연출․작품상, 희곡상, 무대예술상 등 수상자를 

꾸준히 배출하며 연극예술인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출신 배우로는 오만석(2006, 2009 KBS 연기대상 등), 진선규(범죄도시, 

극한직업), 박소담(검은사제들, 기생충), 장혜진(기생충), 아누팜(오징어게임) 씨 

등이 있으며, ‘하얀 앵두’, ‘리어’ 작품을 쓴 극작가 배삼식 씨와 연극 

‘모범생들’, ‘키리에’, 뮤지컬 ‘아가사’ 작품을 연출한 연출가 전인철 씨도 

연극원 출신이다. 이처럼 케이-무비, 케이-드라마의 위상을 높인 중심에는 

한예종 연극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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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은 “한예종 연극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한다. 연극원은 그동안 

인간의 기쁨, 고뇌, 성찰 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극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이 전문 예술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필 (044-203-2724)

 


